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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

본 연구에서는 폭력영상 시청 시 개인의 공격성향에 따른 생체신호(ECG, GSR)의 변화를 
분석하였다. 남자 23 명(21.4 세, ±1.8 세)의 피험자의 공격성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. 실험은 
Rest(15 분), 안정영상 시청(2 분 14 초), 폭력영상 시청(50 초), 안정영상 시청(2 분 14 초)으로 
구성되어 있다. 폭력영상은 패싸움·마루타 실험장면을 보여주었으며, 안정영상은 바다·산·계곡 
등의 영상을 보여주었다. 폭력영상 시청 시 개인의 공격성향과 ECG 신호 사이의 상관관계는 
관찰 할 수 없었으나, GSR 신호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관찰 할 수 있었다. 이 결과는 공격성이 
높은 사람일수록 폭력영상 시청 시 생체신호 변화가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
 

폭력영상, 공격성, 생체신호

 

1. 서 론 

 

우리나라 아동은 하루 평균 1~3 시간 정도 
TV 시청을 하고 있으며, 중·고등학교의 
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2 시간가량 TV 를 
시청하고 있다 [3].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은 
시간을 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의 내용은 살인, 
전쟁, 폭력장면 등을 담고 있다. 

대중매체가 폭력성향에 미치는 연구, 특히 
폭력장면을 보는 것이 행동에 미치는 
영향은 TV 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
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. 더욱이, 최근 
들어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급증하고 
폭력행동의 정도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
있는 시점에서 TV 나 영화, 게임 등 
대중매체의 폭력적 내용이 폭력과 관련된 
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
부각되고 있다. 

이처럼 폭력적인 게임이나 폭력영화 또는 
TV 의 폭력성이 사람의 공격성향에 어떠한 
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 
되고 있으나 폭력영상 시청 시 개인의 

공격성향에 따른 생체신호 변화의 상관관계에 
대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행 되지 
못하였다. 

Dodge(1986)는 공격행동이 잘못된 사회 
인지적 판단에서 기인한다는 사회정보처리 
모델을 제안하였다 [7]. 그에 따르면, 공격적인 
사람은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른 
사람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거나 
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
경향을 보인다고 한다. 이에 개인의 공격성에 
따라 공격적인 행동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
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폭력물이 제시 된 경우에는 심박수가 
증가되고, 피부전도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
보고되었다 [2]. 또한 공격적인 집단보다 
비공격적인 집단의 경우가 생리신호반응의 
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[4]. 

그러나 이러한 실험의 기존 연구들은 
임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 집단을 
공격성 또는 비공격성으로만 나누어 실험을 
진행하였다.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
공격성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폭력영상에 따라 
나타나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어떠한 
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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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험방법 

 

2.1 개인의 공격성 측정 

 

개인의 공격성 측정에는 공격성 설문지를 
사용하였다. 공격성 설문지는 Buss 와 
Perry 가(1992)가 개발한 것을 서수균과 
권석만이 번역한 것으로 내적 합치도 
(Cronbach's α)는 0.86 이다 [6]. 

설문지의 문항은 ‘때로 나는 누군가를 
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’,‘누군가 
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
모른다’등 총 29 문항이며 4 점 척도로 
되어있다. 
 

2.2 실험 참여자 

 

남성의 폭력물 시청 효과가 여성에 비해 
더 높기 때문에, 남성들을 피험자로 선정 
하였다 [8]. 20 대(평균 21.4 세, ±1.8 세) 
성인남자 23 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. 
 
2.3 영상선정 

 

영상은 안정 영상과 폭력 영상으로 
구성되어있다. 폭력영상은 집단 패싸움 
·잔인한 마루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
폭력영상은 영화 ‘비열한거리’,‘마루타’의 
한 장면을 사용하였다. 안정 영상은 바다· 
산·계곡 등 자연 풍경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
있다.  

실험에 사용 되는 안정영상은 2 분 14 초, 
폭력영상은 50 초로 구성되어있다. 

 
2.4 생체신호 측정 

 

생체신호는 Electrocardiogram(ECG)와 
Galvanic Skin Response(GSR)을 측정하였다. 
[그림 1] 과 같이 ECG 신호 측정을 위해 
오른팔, 왼팔, 오른다리에 전극을 부착하였고, 
GSR 신호 측정을 위해 왼손 검지, 중지에 
전극을 부착하였다.  
 

 

 

 

 

 

 

 

 
 
 
[그림 1] 생체신호 측정을 위해 ECG 및 

GSR 전극이 부착된 모습 
 

2.5 실험 설계 및 절차 

 

선정 된 피험자에게는 상상에 의한 자율 
신경계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, 실험 
방법만을 설명해 주었고, 어떤 영상을 보게 
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. 그 후, 생체신호가 
안정 될 수 있도록 약 15 분간 Rest 상태를 
유지하였다. 15 분의 Rest 상태가 끝나면 안정 
영상이 2 분 14 초 동안 상영된다. 그 후 
폭력영상이 50 초, 다시 안정영상 2 분 14 초가 
상영이 된다.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에 
생체신호를 측정하였으며, 영상의 상영이 
끝남과 동시에 생체신호의 측정도 종료하였다. 
[그림 2]는 실험의 구성을 도식화 한 것이다. 

 

 

[그림 2] - 실험 paradigm 

 

2.6 측정 장비 및 분석 

 

생체신호는 Biopac system 의 Biopac MP30 
을 사용하여 1000samples/sec 로 측정하였다.  

ECG 분석은 Chart5 소프트웨어를 
사용하였고, GSR 의 분석은 AcqKnowledge 3.8.1 
(Biopac System, Inc. USA)을 사용하였다. 

ECG 신호로부터 R-R interval, Low 
Frequency(LF), High Frequency(HF), LF/HF 의 
Parameter 를 분석하였고, GSR 은 진폭 신호를 
분석하였다. 이때 LF 의 주파수 범위는 0.04-
0.15 ㎐, HF 의 주파수 범위는 0.15-0.4 ㎐로 
설정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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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간은 총 4 구간을 분석하였다. 
일반적으로 생체신호는 개인적 차이에 따른 
특성 때문에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분석의 
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. 정규화 과정은 [식 
1]과 같다. 분자가 양의 값이 나오도록 각 
신호에 따라 ‘안정상태에서의 생체신호 값 - 
폭력영상 시청시의 생체신호 값’또는‘폭력영상 
시청시의 생체신호 값 - 안정상태에서의 
생체신호 값’을 하였다. 수치의 변화는 유의성 
0.05 의 회귀분석을 통해 신뢰성 검토 후 
결과를 비교하였다. 

 

[식 1] 

 

[그림 3]  분석구간 paradigm 

 

3. 연구결과 

 

ECG 의 4 가지 Parameter 와 개인의 
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.  

안정영상에 비해 폭력영상 시청 시 
GSR 의 진폭은 증가하였다. 실험자의 공격성 
정도에 따라 증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
알아보고자 하였다. 

[그림 4-(a)]와 같이 개인의 공격성 점수와 
폭력영상 시청 시 GSR 진폭의 변화 1 (구간②-
구간 )① 은 y= -0.01623x + 2.192334 의 
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P=0.031 으로 
유의하였다. [그림 4-(b)]와 같이 개인의 공격성 
점수와 폭력영상 시청 시 GSR 진폭의 
변화 2(구간③-구간 )① 은 y= -0.03854x + 
4.162515 의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
P=0.004 으로 유의하였다. [그림 4-(c)]와 같이 
개인의 공격성 점수와 폭력영상 시청 시 GSR 
진폭의 변화 3 (구간�-구간 )① 은 y= -0.02738x + 
3.177425 의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
P=0.005 으로 유의하였다. 

 
 

(a) 

(b) 

(c) 

[그림 4] (a) 구간②-구간① 
(b) 구간③-구간  (c) ① 구간�-구간① 

이는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이 낮은 
사람에 비해 GSR 진폭의 변화량이 작다는 
것을 의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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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 

 

본 연구는 개인의 공격성향과 생체 신호 
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를 
분석하였다.  

폭력물이 제시 된 경우에는 심박수, 
피부전도도(GSR)가 증가되었고 [2], 폭력적 
게임 후에는 혈압이 게임 전에 비해 증가하고, 
공격성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변화량이 
컸다 [5]. 본 연구에서도 폭력 영상 시청 시 
GSR 이 증가하였다. 또한 개인의 공격성향과 
GSR 신호 변화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
증명하였다. ECG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
못하였는데, 이는 추후에 피험자 수를 
늘리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하여 추가 
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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